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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상품 증가와 농산물 품종개량

  일본에서는 少子高齡化와 일하는 여성 증가로 해마다 세대 구성원 수가 감소하고 
있어 일반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 보다 조리가 끝난 식품(中食:나카쇼쿠)이나 
외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는 이와 같은 소비행태에 맞는 
상품 개발이나 품종 개량에 힘을 쏟고 있다.
 가공식품의 간편화 · 소포장화 지향, 편의점에서의 신선농산물 취급 증가 경향에 
대응하여 먹기 편하고, 판매가 용이한 농작물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 참고: 일본 세대당 구성원수 변화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확대되는 소포장 가공식품　
   제조업체로서는 대용량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싶으나 판매 기회를 놓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요구에 맞춰 소용량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소용량화를 한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만은 아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소용량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나, 그렇게 하면 가격인상 효과만 있어 

소비자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 이 경우 프리미엄 감이나 플러스 α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궁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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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업명)

용량
가격 특징 이미지

PREMiL

(모리나가유업)

720ml

230엔

◦ 1~2인세대를 상정하여 용량을 통상 

제품의 1ℓ에서 720ml로 줄임.

◦ 120ml 용량으로 200ml와 동일한 영양

소를 섭취 가능.

논오일 드레싱

(큐피)

150ml

180엔

◦ 상품단가를 바꾸지 않고 용량을 

170ml에서150ml로 축소.

◦ 1~2인 세대가 월 5번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여 선도를 유지하면서 전부 

사용 가능.

◦ 캡을 여는 방법을 새롭게 변경

CookDo 2인분
(아지노모토)

약50g 
150엔

◦ ‘09년 발매하여 2013年까지 매출액 

60%증가.

◦ 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증산을 위해 연면적 8000㎡의 신규 

공장을 ‘15년 가동 예정.

    또, 반찬용 조미료의 경우 원래는 주부나 가족을 타겟으로 3-4인분의 중화
요리가 주력 상품이었으나 일식으로 메뉴를 확대한 결과 중장년층의 구매량이 
증가했다. 또한 중화요리도 2인분으로 용량을 줄여 도심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상품이 되었다. 

 

◆ 품종개량으로 1인식에 대응
    신선식품도 단신세대나 고령화세대 증가의 영향으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먹기 쉬운 상품으로 품종개량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편의점에서도 적극적으로 과일이나 채소 등 신선농산물의 취급을 

시작하여 패밀리마트는 8월말까지 약 5000점포에서 10종류의 채소를 상시  
취급하며, 로손은 약 8000점포에서 당근이나 무 등의 소포장 채소를 취급한다. 
대규모 편의점 체인의 이러한 움직임이 새로운 과일이나 채소의 등장을 부추
기고 있다.



 ① 한입 사이즈의 씨 없는 감 
  품명：베이비 퍼시몬(ベビーパーシモン http://baby-persimmon.com/)
  개요 : 긴키 대학이 개발한 한입에 먹을 수 있는 직경 4cm정도의 단감. 
         작년 1팩(5～6개 들이)에 400엔에 시험판매 했을 때, 비교적 높은 

가격에도 불수하고 판매가 호조를 보임. 이후에 기업과 협력하여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전망

   
 ② 과즙이 흐르지 않는 토마토
  개요 : 1개 200g으로 크지만 토마토의 젤리부분이 적어 샌드위치 등에 적합함.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샐러드는 과즙이 나오지 않도록 방울토마토가 
이용되고 있으나, 향후 신품종으로 대체하여 판매할 예정임. 

         아이치현 농업총합시험장이 ‘15년 6월에 종자를 판매하기 시작.

 ③ 포도 알의 판매
  개요 : 포도 한 송이를 전부 먹을 수 없다는 요구에 따라 한 송이의 3분의 1인 

약 10알을 한 팩으로 하여 판매할 계획. 미에현 농업연구소는 꼭지
(가지)를 1mm 남기면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고 상온으로 최장 20일 
정도 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농림수산성 지원으로 
알이 잘 떨어지는 포도를 개발함.



◆ 시사점 
  - 일본 소비자는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보다 남기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지 않아도 되는 소포장 상품을 선호한다. 조금 비싸지만 좋은 
제품을 먹을 수 있는 양 만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식품들도 이와 같은 일본인의 소비성향
에 맞춰 소포장 고품질 상품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음.

출처： 일본경제신문, 일본농업신문
 


